
도시는 명멸하는 빛 사이로 스며드는 냉기, 작은 떨림들 속 피어난 온기, 그리고 스치는 감정의 잔열로 이루어진 거대한 흐름이다. 

수많은 삶의 계면이 격자처럼 촘촘히 이어지고 소박한 일상의 순간이 모여 도시의 무심함 속 따스함을 만들어낸다. 

우리는 그 흐름을 온도라는 감각으로 시각화하여, 파동하는 도시의 숨결을 직물 위에서 엮어낸다. 

The city moves with a quiet mix of temperatures: 

The cold that settles between flickering lights, the soft warmth that rises from small, almost unnoticed moments, 

and the lingering traces of passing emotions. 

Layers of everyday life stack like a subtle grid, creating a gentle warmth inside the city’s usual coolness.

We translate that flow into a sensory language of temperature, weaving the city’s shifting rhythm onto fabric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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